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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104 village has kept the landscape of low-income settlements at hillside village as called 'Daldongnae' since 1960s. It has high urban and social values in modern housing history of Korea.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basic type, transformed type of street facade and also the meaning in the modern housing history. It analyzes basic elements(building elevation, gate, fence) and subsidiary elements(roof form, door, window), and the type of street facade by the composition of the 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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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서 론
      
        1.1.연구의 배경 및 목적
        불량주택 및 공공시설의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재개발 방식은 2012년 5월 백사마을의 ‘주거지 일부보전방식에 의한 재개발’확정을 계기로 전환기를 맞이하였다.서울 주거환경의 급속한 변화를 가져왔던 재개발사업은 시행 40년 동안 전면재개발방식을 고수해 왔다.이러한 전면재개발방식의 시행은 고층아파트의 무분별한 건축과 장소성의 해체,원주민 재정착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끊임없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으나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였다.백사마을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개발방식의 도입은 관련기관은 물론 학계나 언론 등에서도 관심을 집중하고 있으며,백사마을의 사업성공에 따라 대한민국 재개발사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사마을은 서울 근대적 도시 확장 과정에서 달동네의 경관을 고스란히 보존한 마을로서 보존 가치가 매우 높다.본 연구는 새로운 개발방식으로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백사마을을 대상으로 가로 외관에 대한 기초자료를 조사 분석하여 유형을 밝히고,그 특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1.2.연구 방법 및 범위
        연구의 진행과정은 먼저 현장을 답사하여 총 342개 주택의 가로 외관을 조사하고 사진촬영한 후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하였다.이들 기초 자료를 형태별로 분류하여 유형화한 뒤 각 유형의 특성을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백사마을 가로 경관의 근현대 주거사적 의미를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 범위는 백사마을 재개발정비구역 총 188,900㎡ 중 저층주거지 보전구역으로 지정된 42,773㎡(20%)에 한정하였다. 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영역의 건축물들은 대부분 주거용도이며, 일부 주거겸용 상가로 사용하고 있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이 구역으로 선정한 이유는 기초조사결과 보전구역이 마을의 조성 초기에 형성되었고, 60년대 달동네에 관한 마을 및 건축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변형 및 소실1)에 대비한 기록적 의미와 더불어 자료 보전의 의의를 더하였다.

        

        
          
          

          Fig. 1. 
				
          

          
            Location map of 104 Village and research area
          
          

          

        

      

    

    

  
    
      2.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의 틀
      
        2.1. 선행연구 검토
        백사마을의 건축에 관한 선행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무허가 정착지에 관한 연구는 시기별로 논점을 달리하여 왔다. 1980년대는 1960∼70년대 형성된 무허가 정착지를 대상으로 문제점 도출 및 개선점을 마련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1980∼90년대에 도시·사회학적 측면의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무허가 불량주택지의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물리적 현상에 대한 분석이 시도되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1980년대부터 급속히 시행된 재개발사업이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이주민 정착지에 관한 연구는 대규모 정착지 위주로 진행되었다. 1960년대 후반에 형성되어, 45년 동안 공식적인 건축행위가 불가능했던 백사마을은 이주민 정착지와 자생적 정착지의 중간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의 대상지와 차이를 두고 있다. 또한 무허가 정착지에 대한 연구는 평면적 특성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어 경관의 측면에서 바라본 입면의 물리적 특성 연구는 미흡하다. 본 연구는 가로변 외관을 대상으로 백사마을의 물리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달동네의 평면적 특성 연구로는 이아영의「집단이주 무허가정착지의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와 양윤재의「서울시 저소득층 불량주거지의 공간구조와 형태적 특성」등이 있으나, 본 연구는 가로외관 요소와 구성방식의 분석을 통하여 백사마을 가로외관의 유형을 밝히고자 한다.

      

      
        2.2. 분석의 틀
        건축물을 가로경관으로 지각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구조적 요소, 외피적 요소, 장식 및 마감요소 등이 있다.2)Table 1은 건축물의 형태구성요소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이론으로, 구체적인 표현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각 요소별로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먼저 구조적 요소는 건축물의 윤곽과 높이 등 건축물 전체에 대한 지각 영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외피적 요소는 창호 및 입면형태 등 파사드의 형태 특성을 분류 요소로 하고 있으며, 장식 및 마감요소는 재료와 색채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Table 1. 
				
          

          
            Classification of Composition Elements of Housing Form5)
          
          

        

        
          
            	Item
            	Structural
Elements
            	Exterior Elements
            	Decoration/
Finishing
Elements
          

          
            	M. Krampen
            	Facade outline/
Stories of a
building
            	Details of
a building
            	Window
          

          
            	R. Krier
            	Scale, Height of
a building
            	Facade
            	Material / Color
          

          
            	E. Bacon
            	Total height
            	Formal
characteristics/
Pattern
Placing of
windows
            	Construction
material/ Surface
texture
          

          
            	B. Brolin
            	Form of an
outline
            	Window
arrangement /
Directionality/
Window / Form
            	Material / Color
          

        

        

        본 연구에서는 외피적인 요소에 중점을 두었으며, 일부 구조적요소나 장식 및 마감요소를 추가하였다. 연구의 대상지가 대부분 1층 단독주택으로 이루어져 있고 단위 주호 당 건축면적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스케일과 높이에서는 큰 차이점이 없으며3), 외관 마감이 대부분 타일, 도장, 시멘트로 되어 있어 구조적 요소와 장식 및 마감요소는 주 가로변의 주택들을 표본조사 및 분석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백사마을의 가로 외관 유형분류기준은 Table 2와 같이 기능적인 중요성과 외관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기본요소와 부속요소로 나누었다. 기본요소는 가로경관의 연속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건축물 외벽, 담 그리고 대문으로 설정하고, 부속요소는 지붕형태와 창호를 설정했다.

        

        
          Table 2. 
				
          

          
            Frames of Streetfacade Type
          
          

        

        
          
            	Basic Element
            	Supplementary Element
          

          
            	Building
wall
            	Fence
            	Gate
            	Roof
            	Window
          

          
            	Y/N
            	Y/N
            	Y/N
            	Pitche
d roof
            	Flat
roof
            	Entra
nce
            	Display
window
            	Lighting
window
          

        

        

        기본요소로서 건축물 외벽은 주택의 기본채와 부속채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유무를 조사하고, 담과 대문 역시 유무관계를 조사하였다. 부속요소로서 지붕은 경사지붕과 평지붕으로 구분하고, 창호에서 문은 실내로 직접 진입하는 현관, 창문은 형태와 기능에 따른 진열창(상가형)과 채광창4)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대상으로 설정한 주호별 가로 외관은 각 주호가 가로와 접하면서 동시에 출입구가 있는 면을 조사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가로와 접한 면이 2면 이상인 경우 출입구가 위치한 면을, 출입구가 2면 이상에 있을 경우에는 위계가 높은 가로에 접한 면을 파사드로 보았다.

      

    

    

  
    
      3. 백사마을 발전과정
      백사마을은 서울시 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로 주변이 불암산으로 에워싸여져 서울의 60년대 달동네의 경관을 보존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1971년부터 2008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까지 인위적인 개발이 불가능하였던 탓에 마을은 물론 마을과 연결된 불암산의 환경은 1970년대의 모습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한때 ‘달동네6)’로 일컬어지며 서울 산지 곳곳에 위치하던 불량주택지는 지속적인 재개발사업으로 자취를 감추었으나, 홍제동 개미마을, 삼선동 장수마을, 신림동 밤골마을 등 약 20여 곳이 남아 있으며, 재개발 및 주거지 정비계획이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중에서도 백사마을은 총면적 188,900㎡로 유사 주거지 중 가장 큰 규모일 뿐 아니라 근현대사의 주거경관을 고스란히 간직한 곳이다.

      백사마을은 1963년 1월 중계동이 양주군 노해면에서 서울시 성북구로 관할지를 옮긴지 5년 후인 1967년 11월 도심 철거민들의 이주사업으로 조성되었다. 이주민들은 4가구에 약 30여 평의 면적과 천막을 제공받아 약 8∼12평 정도에 1가구가 머무르게 되었다.7)

      백사마을이 현재까지 비교적 정착기의 모습 그대로를 유지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으로는 1971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이었으나, 이로 인해 생활에 필요한 소극적인 변형(마당의 실내공간화 등) 이외에 공식적인 건축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1970∼80년대는 불량주택의 양성화, 국공유지 불하 등 불량주택지에 대한 서울시의 다각적인 제도 변화가 있었으며, 2008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재개발이 논의되었다. 약 4년의 오랜 논의 끝에 2012년 5월 이미 지정된 바 있는 임대아파트 건설예정지역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

      

      
        Table 3. 
				
        

        
          History of 104 Village
        
        

      

      
      

    

    

  
    
      4. 가로외관 현황조사
      현황조사는 연구 대상지 건축물의 가로 외관을 조사하고, 주민들을 상대로 마을 조성기의 상황을 인터뷰한 후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건축물 조서 등의 기초자료를 입수하였다. 주가로에서 시작하여 골목으로 진행하였으며, 분석 대상 구역의 현존 건축물 수 342채8)를 전수 조사하였다. 다음으로는 거주민들의 협조가 가능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평면을 실측하였다.

      Fig. 2는 연구 대상구역 지적도로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가로는 북쪽 마을입구에서 남쪽 마을 경계선까지 연결되어 있다. 대상지 중간에서 마을 동·서쪽으로 이어주는 가로가 연결되어 있다.

      

      
        
        

        Fig. 2. 
				
        

        
          Cadastral map of 104 Village research area
        
        

        

      

      Fig 3은 대상구역의 가로 경관 사진으로 좌측 지적도에 표기된 순서대로 대상구역 입구와 중심부, 마을 경계선에 가까운 곳의 전경이다. 또한 Fig. 3, ‘A’ 부분에 대한 확대지적도와 경관사진, 경관사진에 따른 입면 전개도를 Fig. 4에 나타냈다. 확대지적도에 함께 배치한 평면과 사진, 입면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A-1과 A-2의 차이점을 살펴볼 수 있다. 입면에서 외벽과 담, 대문으로 구성된 A-1은 평면에서 마당을 형성하고 있고, 건축물 외벽만으로 구성된 A-2는 현관을 통해 주택 내부로 바로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3. 
				
        

        
          Streetscape Picture of 104 Village Research Area
        
        

        

      

      

      
        
        

        Fig. 4. 
				
        

        
          Cadastral map, streetscape picture, and facade elevation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각 가로에 접한 모든 건축물을 조사·분석하였다.

    

    

  
    
      5. 가로 외관 유형 분석
      
        5.1. 기본요소의 구성방식
        
          1) 기본요소 구성방식
          분석대상 342채의 건축물을 기본요소의 구성방식에 따라 분석한 결과 Table 4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가로외관의 기본요소인 건축물 외벽, 담, 대문으로 구성 가능한 경우의 수는 총 7가지이다. 이중 연구 대상구역에서 나타난 구성방식은 4가지이며, 건축물 외벽으로만 구성된 주호가 126채로 가장 많았고, 건축물 외벽과 대문으로 구성된 수가 58채, 담과 대문으로 구성된 수가 93채, 건축물 외벽과 담, 대문으로 구성된 수가 65채 등으로 나타났다. 담, 대문, 건축물 외벽과 담으로 구성된 사례는 없었다.

          

          
            Table 4. 
				
            

            
              Number of Houses by Composition Method of Basic Elements
            
            

          

          
            
              	Composition Method of Basic Elements
              	Number of Houses
            

            
              	Building exterior wall
              	126
            

            
              	Fence
              	-
            

            
              	Gate
              	-
            

            
              	Building exterior wall + Fence
              	-
            

            
              	Building exterior wall + Gate
              	58
            

            
              	Fence + Gate
              	93
            

            
              	Building exterior wall + Fence + Gate
              	65
            

            
              	Total number of analized buildings
              	342
            

          

          

        

        
          2) 건축물 외벽 구성방식
          건축물 외벽 방식은 가장 단순한 구성 형태로 2개 이상의 기본요소로 구성된 방식에 비해 외관의 윤곽선이나 스케일에 있어서도 소규모인 경우가 많았다. 연구 대상구역내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부속요소인 지붕형태와 현관, 진열창과 채광창의 구성에 따라 T1∼T3의 3가지로 유형화하였다.

        

        
          3) 건축물 외벽과 대문 구성방식
          건축물의 외벽과 대문 방식은 4가지 구성방식 중 가장 낮은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다. 건축물의 외벽은 기본채와 함께 부속채9)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채의 건축물 외벽과 대문으로 단순 결합된 경우와 기본채와 부속채의 건축물 외벽 사이에 대문을 둔 경우가 있다. 부속요소를 고려하여 T4∼T8까지 총 5개로 유형화하였다.

        

        
          4) 담과 대문 구성방식
          담과 대문 구성방식은 두 번째로 많은 수를 보이고 있다. 대문을 중심에 두고 2개의 담이 연결되었거나 1개의 담과 대문으로 구성된 경우가 주를 이루었다. 건축물은 담과 대문 안에 있다. T9으로 유형화하였다.

        

        
          5) 건축물 외벽과 담과 대문 구성방식
          건축물 외벽과 담, 대문 3가지 기본요소로 구성된 타입이다. 빈도수로는 중간 정도이다. 외관의 윤곽선과 스케일에 있어서 건축물 기본채 외벽, 대문, 건축물 부속채 방식과 유사하다. 담과 대문에 슬레이트 지붕을 얹어 사용한 사례도 있었으나, T10으로 유형화하였다.

        

      

      
        5.2. 유형분석
        분석 대상구역의 주호별 가로 외관을 기본요소와 부속요소에 근거하여 유형화한 결과 Table 6과 같이 총 10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먼저, 건축물 외벽 구성방식의 유형인 T1, T2, T3는 각각 97채, 24채, 5채로 많은 차이가 있으며, 77%를 차지하는 T1이 대표적인 유형으로 분석된다.

        건축물 외벽과 대문의 구성방식은 주호수가 58채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유형이 나타난다. 이 방식 중 45%, 34%를 차지하는 T4, T5를 대표유형으로 볼 수 있다.

        담과 대문 방식, 건축물 외벽과 담과 대문 방식은 각각 93채, 65채로 총주호수 중 비율이 27%, 19%이다. 특히 담과 대문으로 구성된 T9은 93채로 두 번째로 많은 유형이며, T10이 65채로 세 번째로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Table 5. 
				
          

          
            Ratio by Streetfacade Type
          
          

        

        
          
            	Composition
Method
            	Type
            	Number
of
Houses
            	Rate in
Composition
Method(%)
            	Rate in
Total
Number of
Houses(%)
          

          
            	Building
exterior wall
            	T1
            	97
            	77
            	28
          

          
            	T2
            	24
            	19
            	7
          

          
            	T3
            	5
            	4
            	2
          

          
            	Subtotal
            	126
            	100
            	37
          

          
            	Building
exterior wall
+ Gate
            	T4
            	26
            	45
            	8
          

          
            	T5
            	20
            	34
            	6
          

          
            	T6
            	5
            	9
            	1
          

          
            	T7
            	5
            	9
            	1
          

          
            	T8
            	2
            	3
            	1
          

          
            	Subtotal
            	58
            	100
            	17
          

          
            	Fence + Gate
            	T9
            	93
            	1000
            	27
          

          
            	Building
exterior wall +
Fence+Gate
            	T10
            	65
            	100
            	19
          

          
            	Total
            	-
            	342
            	-
            	100
          

        

        

        
          1) T1
          T1은 기본채인 건축물 외벽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속요소로는 현관과 채광창을 갖추고 있다. 가장 높은 분포도를 보이는 유형으로 97채이며, 총주호수 중 비율 28%, 건축물 외벽 구성방식 내 비율이 77%에 이른다. T1의 분포 구역은 Fig. 10과 같이 분석 대상구역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마을 입구에서 마을 안쪽으로 연결되는 주가로변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T1은 백사마을 주호의 대표 유형으로 분석된다.

          Fig. 5 중계로2길 72-1번지는 가로변 전면 폭이 4m 내 외의 초소형 주택으로 T1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건물은 이주민들에게 제공되었던 대지면적 26∼40㎡(8∼12평)에 건립된 주택이다(거주자 P씨 증언). 이러한 사항은 T1, T2, T3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건축물 이격공지 폭이 50㎝미만으로 대지면적을 90% 가까이 사용하고 있다.

          

          
            
            

            Fig. 5. 
				
            

            
              T1 Case House
            
            

            

          

        

        
          2) T2
          T2는 T1과 기본요소의 구성방식은 동일하나 부속요소인 창의 형태에서 차이점을 갖는다. T1 창의 형태가 채광창인데 반해 T2는 상가주택에서 볼 수 있는 진열창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포 구역도 Fig. 10과 같이 마을 입구와 주 가로에 접해 있어 상가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사용 용도가 전환된 몇몇 사례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상가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T2의 수는 24채이고, 총 주호수 중 비율 7%, 동일 구성방식 내 비율은 19%이다.

          Fig 6 중계로2길 52번지는 이주 초기에 제공되었던 대지에 건립된 주택10)으로 건축규모가 T1과 유사하다.

          

          
            
            

            Fig. 6. 
				
            

            
              T2 Case House
            
            

            

          

          

          
            Table 6. 
				
            

            
              Analysis of 104 Village Streetfacade Type
            
            

          

          
            
              	Formal Type
              	Basic
Element
Composition
Method
              	Supplementary
Element
Composition
Method
              	Characteristics
              	Number of
Type Houses
              	Rate (%)
            

            
              	Type Name
              	Type Form
            

            
              	T1
              	
                
              
              	Building
exterior wall
              	Inclined roof
+ Entrance +
Lighting
window
              	Typical
type of 104 Village, with entrance and window
on the building facade, distributed in whole
area of the village
              	97
              	28
            

            
              	T2
              	
                
              
              	Building
exterior wall
              	Inclined roof
+ Entrance +
Display
window
              	A transformed type of T1, with display
window, distributed along the entrance and
main roadside
              	24
              	7
            

            
              	T3
              	
                
              
              	Building
exterior wall
              	Flat roof
+ Entrance +
Display
window
              	A transformed type of T1, with a flat roof,
distributed along the village entrance
              	5
              	2
            

            
              	T4
              	
                
              
              	Building
exterior wall
+ Gate
              	Inclined roof
+ Lighting
window
              	Consisted of a building outer wall and a gate,
distributed in whole area of the village off the
main street
              	26
              	8
            

            
              	T5
              	
                
              
              	Building
exterior wall
+ Gate
              	Inclined roof
+ Lighting
window
              	A transformed type of T4, with a
supplementary building, distributed in the front
and the rear of the village
              	20
              	6
            

            
              	T6
              	
                
              
              	Building
exterior wall
+ Gate
              	Inclined roof
+ Entrance +
Lighting
window
              	A similar type to T5, with an entrance on the
building facade, distributed irregularly
              	5
              	1
            

            
              	T7
              	
                
              
              	Building
exterior wall
+ Gate
              	Inclined roof
+ Entrance +
Lighting
window
              	A transformed type of T4, with an entrance
on the building facade, distributed in village
entrance and village boundary
              	5
              	1
            

            
              	T8
              	
                
              
              	Building
exterior wall
+ Gate
              	Inclined roof
+ Entrance +
Display
window
              	A transformed type of T4, with a display
window, distributed along village entrance
              	2
              	1
            

            
              	T9
              	
                
              
              	Fence
+ Gate
              	-
              	More type next to T1, consised of fence and
gate, distributed evenly off the main street
              	93
              	27
            

            
              	T10
              	
                
              
              	Building
exterior wall
+ Fence
+ Gate
              	Inclined roof
+ Lighting
window
              	Type consisted of all of basic elements,
distributed evenly in whole area of the village
              	65
              	19
            

            
              	Total number of buildings
surveyed
              	
              	342
              	100
            

          

          

        

        
          3) T3
          T3는 T1, T2와 기본요소의 구성방식은 동일하고, 부속요소인 창문의 형태도 진열창을 갖는 T2와 같으나 지붕형태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전체 유형 중 평지붕으로 구성된 유형은 T3이 유일하며, 분포 구역 또한 마을 입구에 극히 드물게 나타난다. T3의 주호수는 5채, 건축물 전체 비율2%, 동일 구성방식 내 비율은 4%이다. Fig. 7 중계로2길77번지는 마을 입구에 있는 T3의 대표 사례이다.

          

          
            
            

            Fig. 7. 
				
            

            
              T3 Case House
            
            

            

          

        

        
          4) T4
          T4는 건축물 외벽과 대문의 구성방식으로 부속요소로 경사지붕과 채광창을 취하고 있다. 규모에 있어서 건축물 외벽만으로 구성된 T1에 비해 대체적으로 큰 편이다. 1개 혹은 2개의 창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2개의 창문으로 구성된 경우가 더 많다. T4는 26채로 총주호수의 약 8%, 동일 구성방식 내 비율은 45%로 건축물 외벽과 대문 구성방식의 대표적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분포 구역은 분석 대상지의 중심부로부터 고지대인 마을 경계선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다. Fig. 8은 중계로2다길 22번지 주택이다.

          

          
            
            

            Fig. 8. 
				
            

            
              T4 Case House
            
            

            

          

        

        
          5) T5
          T5는 T4와 달리 기본채와 부속채가 대문을 사이에 두고 연결되어 있다. 기본채와 부속채가 가로변에 접해 있어 가로변 입면이 T4에 비해 긴 편이며, 대문은 Fig. 9의 평면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당의 유무와 관계가 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 유형의 주호수는 20채로, 총주호수의 6%, 동일 구성방식의 34%이며, 주가로를 벗어난 분석 대상지 전면부와 후면부에 분포하고 있다. Fig. 9은 중계로2길 34번지 주택이다.

          

          
            
            

            Fig. 9. 
				
            

            
              T5 Case House
            
            

            

          

          

          
            
            

            Fig. 10. 
				
            

            
              T1~T10 Distribution map
            
            

            

          

        

        
          6) T6
          T6은 T5와 유사한 구성형태를 갖고 있으나, 건축물 외벽인 기본채에 부속요소인 현관이 추가된 유형이다. 주호수는 5채로, 총주호수의 1%, 동일 구성방식에서는 9%로 낮은 비율을 갖고 있으나,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대문과 현관이 동시에 존재함에 따라 다세대의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다는 점과 기본채, 부속채, 대문 등이 가로변에 배치되어 있어 T4처럼 가로변 입면 폭이 길다. 분포지역은 일정한 경향이 없다. Fig. 11은 중계로2길 6번지이다.

          

          
            
            

            Fig. 11. 
				
            

            
              T6 Case House
            
            

            

          

        

        
          7) T7
          T7은 기본요소인 건축물 외관과 대문, 그리고 부속요소인 경사지붕과 현관, 채광창으로 구성된 유형이다. 주호수는 5채로, 총주호수의 1%, 동일 구성방식 내 비율도 9%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마을 입구와 마을 경계선에 나뉘어 분포한다. Fig. 12는 중계로2길 63번지 주택이다. 이 주택은 대문과 가로변으로 나있는 현관을 통해 독립적으로 진입할 수 있다. 단위 주호에 다세대가 생활하는 타입으로 타 유형에 비해 대체로 큰 규모이다. 기본채의 전면 폭이 6m를 넘으며, 규모도 크다. 마당 영역은 비교적 협소하여 통로와 장독대 영역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Fig. 12. 
				
            

            
              T7 Case House
            
            

            

          

        

        
          8) T8
          T8은 기본 구성에서 T7과 동일하나 부속요소인 창의 형태가 진열창인 유형이다. 모든 입면 유형 중 가장 적은 수를 나타내고 있다. 상가주택인 T2, T3의 특징과 유사하나 T2와 T3가 상가 영역을 통해 주거 영역으로 진입하거나 골목길에 위치한 현관을 통해 주거영역으로 진입한다면 T8은 가로에 접해 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 영역을 거쳐 주거영역으로 진입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Fig. 13은 중계로2길 78-4번지의 사례이다.

          

          
            
            

            Fig. 13. 
				
            

            
              T8 Case House
            
            

            

          

        

        
          9) T9
          T9는 T1 다음으로 높은 분포를 갖는 유형으로 담과 대문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건축물 외벽이 없어 T1∼T8과 차이가 크다. 담과 대문으로 둘러진 구역 안에 주거 영역이 구성된 유형이다. 주호수는 93채로, 총주호수의 27%이다. T2, T3가 주로 분포하고 있는 마을 입구의 주 가로변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대지 면적이 넓은 편인데 반해 건축물의 규모는 T1과 같은 소형주택이 건축된 경우도 있었다. T1과 함께 백사마을의 대표적 가로외관 유형으로 판단된다. Fig. 14 중계로2다길 19-5 사례는 담으로 둘러진 공간에 기본채와 화장실이 배치되어 나머지 영역을 마당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Fig. 14. 
				
            

            
              T9 Case House
            
            

            

          

        

        
          10) T10
          

          
            
            

            Fig. 15. 
				
            

            
              T10 Case House
            
            

            

          

          T10은 T1과 T9 다음으로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고 건축물 외벽과 담, 대문의 구성 방식에 부속요소로는 경사지붕과 채광창이 있다. 마을 전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주호수는 65채로 총주호수의 19%이다. 건축물의 2면 이상이 가로와 접하는 경우도 다른 유형에 비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5.3. 재료
        외관에서 재료, 색채, 질감의 변화는 시각적 인식의 결정도구로서 시각적 중량감, 비례, 치수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재료가 갖는 의미성은 크다.11) 그러나 조사대상 건축물의 마감재료 대부분이 타일과 도장, 시멘트 등이며, 이외 붉은 치장벽돌이 간헐적으로 사용되는 등 재료의 종류가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지의 주가로 38채를 표본 조사하여 분석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Table 7과 같이 백사마을 건축물에 사용된 재료의 수는 4종류에 불과하며, 특히 도장의 사용이 월등히 높다. 뿐만 아니라 각 건축물에 사용된 재료 대부분은 단일 재료로 통일되어 있다. 이러한 원인은 백사마을의 조성과 관련된 시대적·상황적 여건에 의한 건축 재료의 부족 때문으로 판단된다. 1990년대 이후 단독주택에 사용하고 있는 석재, 벽돌, 흙, 콘크리트, 유리, 철재, 목재, 도장 등의 다양한 재료의 사용12)과 비교할 때 건축물의 디자인적 기술발달과 재료사용에 대한 인식 등과는 별개로 보아야 할 것이다.

        

        
          Table 7. 
				
          

          
            Analysis of the Streetfacade Material
          
          

        

        
          
            	Sample Survey Area
            	Material
            	Number of
Houses
            	Rate
(%)
          

          
            	
              
            
            	Painting
            	18
            	47
          

          
            	Cement
            	8
            	21
          

          
            	Tile
            	7
            	19
          

          
            	Brick
            	5
            	13
          

          
            	Total
            	38
            	100
          

        

        

        거주자 증언(중계로2길 72-1번지 거주자 P씨, 중계로2길37번지 거주자 K씨)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70년대 초까지 2, 3번의 큰 수리가 가능했고, 집의 수리과정에서 당시 사용하던 건축 재료를 일부 사용했다고 한다. 그러나 시멘트와 도장 사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여전히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6. 분석의 종합
      
        6.1. 기본유형과 변형
        백사마을의 주호별 가로외관의 빈도수를 근거하여 유형을 분석하면 가로외관 기본형, 변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본요소의 구성방식은 건축물 외벽 방식(37%)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담+대문 방식(27%), 건축물 외벽 + 담 + 대문 방식(19%), 건축물 외벽 + 대문 방식(17%) 순이다. 가로외관에서 총주호수 내 각 기본요소의 비율은 건축물 외벽이 73%, 대문이 67%, 담이 46%이다. 가로외관의 주 구성요소는 건축물 외벽과 대문으로 분석되며, 담은 50%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백사마을 가로외관의 기본유형은 T1, T4, T9, T10으로 분석된다. T1은 총 342채 중 218채가 가로외관에서 나타나고 있어 백사마을 건축물의 원형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분석된다. 마을 조성 시 제공되었던 대지면적 26∼40㎡(8∼12평)에 건립된 초소형 주택으로 이주 초기 생활영역의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유형이다. 가로변에서 실내로 직접 진입하는 구조이며, 방과 방 사이를 문으로 이동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T4는 T1에 대문이 붙어있는 유형으로 건축물 면적에 있어서도 T1에 비해 큰 규모로서 분포 구역은 중심가로를 벗어난 분석 대상지의 중심부로부터 고지대의 마을경계선 가까이에 있다. 거주민 인터뷰13)를 토대로 살펴보면, 저지대인 마을 입구와 주가로 변 등 거주환경이 좋은 순으로 이주민을 정착시킴에 따라 주가로변이 보다 체계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T9는 담과 대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담과 대문 안쪽으로 건축물이 건립된 형태로 다른 유형에 비해 넓은 마당을 확보하고 있다. T1, T4, T9은 마당을 실내로 사용하기 위해 지붕을 연장한 흔적이 적게 나타난다. T9역시 T4와 같이 주가로를 벗어난 전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T10는 T1에 대문과 담장이 붙어 있는 유형으로, 대문을 통해 마당과 주거영역으로 진입하는 형태이다. T10은 T4에 비해 마당을 실내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간이 지붕을 조성한 경우 지붕의 형태가 보다 견고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담과 대문의 연결로 인해 건축물외벽으로 이어지는 면적, 즉 마당 면적이 넓고 건축물 외벽으로 지붕 연결이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T2, T3는 T1의 변형으로 부속요소인 T1의 채광창 대신 진열창을 구성하고 있다. 이는 점포주택의 기능을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T5, T6은 T4의 변형으로 부속채를 가로변에 설치하고 있는데 이는 대지 규모가 커지고 건물 면적을 확대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된다.

        T7, T8은 T4의 변형으로 건축물 외벽에 현관이나 채광창을 대신한 진열창을 구성하고 있다. 외부로부터 출입구를 2개 설치하여 각 세대의 출입구를 분리하거나 점포주택의 용도를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Fig. 16. 
				
          

          
            Tree of Types of the Streefacade
          
          

          

        

      

      
        6.2. 백사마을 가로외관의 의미
        서울 산지 곳곳에 위치하던 달동네의 많은 수는 집단이주 정책에 의한 정착지였다. 백사마을의 건축물들은 일정영역에 계획적으로 분할된 대지에 전문가를 통해 건축되어진 것이 아닌 일부 제공된 대지에 자생적 마을형성원리에 의해 조성된 것이다. 백사마을의 가로 외관을 서울의 근현대 주택에서의 의의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Table 8은 1970년대 달동네의 정착방식에 따른 가로 외관 비교이다. 그림과 같이 백사마을의 가로 외관은 자생적 정착지의 특성과 집단이주 정착지의 달동네 가로 외관 특성을 함께 보이고 있다. 먼저 자생적 정착지의 가로 외관은 담과 대문으로 구성되어 마당을 중심으로 건축물이 건립된 형태이며, 이는 1970년대 중산층 도시주택 및 백사마을의 T9과 유사하다. 반면, 집단이주 정착지는 건축물 대부분이 건축물 외벽으로 구성되어 치밀하게 인접해 있다. 또한 마당이 있더라도 지붕을 설치하고 내부화14)하여 가로에서 보이는 외관은 건축물 외벽과 현관, 환기창으로 구성된 Table 9의 영단주택, 재건주택, 백사마을의 T1과 유사하다. 백사마을의 가로외관은 건축물 외벽으로 구성된 T1과 담과 대문으로 구성된 T9이 각각 28%, 27%로 가장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백사마을이 자생적 정착지와 집단이주 정착지 달동네의 특성을 복합적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8. 
				
          

          
            Streetfacade Comparision with Settlement methods15)
          
          

        

        
          
            	Street Facade
of Spontaneous
Settlements
            	
              
            
          

          
            	Street facade
of Collective
Migration
Settlements
            	
              
            
          

          
            	Steet Facade
of 104 village
            	
              
            
          

        

        

        

        
          Table 9. 
				
          

          
            Streetfacade of Single Housing District in 20C16)
          
          

        

        
          
            	
              
            
            	
              
            
          

          
            	Urban Han'ok
            	Mullae-dong House by Choseon
Housing Administration
          

          
            	
              
            
            	
              
            
          

          
            	Anam-dong
Reconstruction Houses
            	Middle-class Urban Houses in
1970s
          

        

        

        다음으로 근대기 서울에서 건립된 도시형 한옥마을, 일제강점기 조선주택영단주택지, 해방이후 재건주택지 그리고 중산층 주택지들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가회동을 중심으로 건립된 도시형 한옥마을은 가로변에 대문간과 행랑채를 설치하여 건축물 외벽과 대문 방식이 주류를 이루며 T4, T5와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나, 백사마을에서 보는 바와 같이 T1, T7과 같은 유형은 나타나지 않는다. 일제 강점기에 계획적으로 조성된 조선주택영단 주택지나 해방 이후 재건 주택지는 건축물 외벽 방식이 주를 이루어 T1, T4, T7과 유사하며, 백사마을과는 다르게 여러 유형이 혼재되어 나타나지는 않는다. 해방 이후 중산층 주택은 일반적으로 담을 쌓고 대문을 설치한 방식으로 T9와 유사하다. 백사마을의 이러한 특성은 저소득층의 주거지이면서 주민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변천과정을 거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7. 결 론
      백사마을은 서울의 도시 확장과 함께 60년대에 서울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자생적으로 발달한, 달동네로 통칭되는 저소득층 주거지로 서민들의 애환이 건축화된 공간을 가지고 있다. 불암산 자락에 고립된 채로 50여년 변화과정을 거치면서 도시 서민의 주거지 가로외관을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어 도시사회사적으로나 주택사적으로도 가치가 매우 크다.

      백사마을 342채의 가로외관을 기본요소인 건축물 외관, 대문, 담의 구성방식과 현관문, 진열창, 채광창의 부속요소에 의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기본형 4개와 변형 6개가 도출되었다. 기본형은 건축물 외벽 유형(36.8%), 건축물 외벽과 대문 유형(17.0%), 대문과 담 유형(27.2%), 건축물 외벽, 대문, 담 유형(19.0%)으로 분석되었으며, 담, 대문, 건축물 외벽과 담으로 구성된 사례는 없었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건축물 외벽형은 백사마을 조성 초기에 제공된 필지면적 8∼12평에 적응한 가로외관으로 경사지붕의 건물외벽에 채광창과 현관문을 설치하고 있으며, 백사마을 가로외관의 원형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6개의 변형은 경사지붕 대신에 평지붕을 설치하거나 채광창 대신에 진열창을 설치하고 있다. 이는 점포형 주택기능을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백사마을 주택은 외부 출입구를 가능한 많이 설치하여 거주 세대마다 독립적인 출입구를 확보하려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본조사 주호의 외벽재료는 도장(47%), 시멘트(21%), 타일(19%), 벽돌(13%)로 되어 있어, 저렴하고 시공이 용이한 재료를 사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백사마을 가로외관은 자생적으로 형성된 달동네와 집단이주를 통해 조성된 달동네의 특성을 복합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또한 도시 한옥 단지나 조선영단주택지 그리고 해방 이후의 재건주택지와 건축물 외벽이 주가로 외관 요소인 점은 유사하나, 다양한 유형이 나타나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이는 도시한옥이나 조선주택영단 혹은 재건주택이 민간 개발업자나 공공부문에서 계획적으로 조성된 반면, 백사마을은 주민 주도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으로 판단한다.

      이와 같이 백사마을은 근현대 저소득층의 삶의 터전으로서 의의만이 아닌 관이 마을 형성의 계기가 되었으나 주민에 의해 자생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백사마을만의 특성을 유지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백사마을의 건축적 공간 그리고 가로외관이 잘 보전되고 커뮤니티가 복원되어 저소득층 도시사회박물관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Glossary
      1) 현재 백사마을 보전사업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H대 U연구소는 2013.3.22 세미나에서 건축물의 노후 등을 이유로 보전 대상의 한계 설정 을 논의하는 등 기존 경관의 물리적 변형이 불가피함을 시사하고 있다.

      2) 윤종국 외1인, 「도시가로공간의 계획요소 분석을 통한 가로변 건축물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8권 4호, 2002, p.157

      3) 백사마을의 건축물 총수는 공부상 968채로 집계되어 이중 건물 연면적 60㎡ 미만은 874채로 전체의 90%를 차지하며, 60㎡ 이상은 10%에 지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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